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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황제’로 유명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5번>은	당당하고	뚜렷한	어조,	근육질

적인	남성적	매력이	넘쳐흐르는	곡이다.	나폴레옹	전쟁기의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쓰여	졌으나	베토벤은	

역사의	질곡조차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웅변하는	듯하다.	세	개	악장	내내	장대한	기품과	강

인한	의지의	힘이	춤추듯	폭발하는	거대한	스펙터클의	협주곡이다.

카를	닐센의	<교향곡	제5번>은	미증유의	대참사인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발표된	음악이다.	수	

천	만	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혹한	전쟁은	인류에게	일상	속에	도사린	거대한	실존적	공포의	실체를	뚜렷

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1악장에	등장하는	작은북의	집요한	강박적	연타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도	

문명의	세례를	받고서도	전쟁과	기아,	대량학살,	대공황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세계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음악적	증언이기도	하다.	파편적인	어조로	분출되는	암울한	1악장이	지나면,	대위법과	푸가로	

음악적	질서를	재정비한	2악장이	등장한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갈구하는	인류의	모습

이	밤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별빛처럼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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